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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모빌리티쇼,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

융·복합 모빌리티쇼로 성대히 개최 예정

◆ 3월 31일(금)부터 4월 9일(일)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

◆ 2021서울모빌리티쇼 대비 전시면적 2배, 참가기업 수는 60% 증가

◆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서비스 부문 등 전 세계 10개국 160여 기업 및 기관 참여

◆ 실내외 다양한 체험행사와 메타버스, 틱톡·우티 이벤트 등 관람객 위한 참여형 

즐길거리 풍성

◆ 서울모빌리티어워드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존, 컨퍼런스 등 통해 모빌리티 

산업 육성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형성의 장으로

국내 최대 규모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‘2023서울모빌리티쇼(Seoul Mobility Show 

2023)’가 3월 30일(목) 언론공개행사를 시작으로 31일(금)부터 4월 9일(일)까지 경기

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.

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(위원장 강남훈 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, 이하 조직위)*는 

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서울모빌리티쇼에 대한 

주요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. 

* 한국자동차산업협회(KAMA), 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,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(KAICA)로 구성

이날 간담회에서 강남훈 조직위원장은 “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는 육·해·공을 아

우르는 하드웨어 모빌리티와 소프트웨어 모빌리티, 모빌리티 서비스 등 산업생태계 

전반의 다양한 제품과 기술이 출품되며, 이를 통해 융·복합 전시회로 탈바꿈한 모

습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서울모빌리티쇼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

나라 모빌리티 산업은 물론,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

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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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서울모빌리티쇼는 킨텍스 제1전시장 1~5홀에서 열린다. 총 전시규모는 

53,541m2로 지난 행사(26,310m2)보다 약 2배 이상 확대됐으며, 전 세계 10개국 160

여 개 기업·기관이 참가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. 이는 

2021년 대비 약 60% 증가한 수치다.

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,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

시까지 운영한다. 

조직위는 간담회에서 2023서울모빌리티쇼의 주요 특징으로 ①다양한 모빌리티 콘텐

츠 부각 ②미래첨단기술로 모빌리티 산업 청사진 제시 ③모빌리티 산업 견인 및 

B2B 지원 강화 ④시승행사 및 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다이나믹한 체험을 꼽았다.

① 다양한 모빌리티 콘텐츠 부각 

전 세계 10개국 160여 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하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의 세부 

참가현황을 살펴보면, 하드웨어(Hardware) 부문은 뉴모빌리티(UAM, 로보틱스 등), 

오토 메이커(Auto Makers), 오토 파츠(Auto Parts)로 분류하였다. 뉴모빌리티(UAM, 

로보틱스 등) 분야에서는 SK텔레콤, V-Space 등 총 9개사가 참가, 미래 모빌리티 

산업의 변화를 선보인다.

이어 오토 메이커(Auto Makers) 부분에서는 기아, 르노코리아, 비엠더블유(BMW), 

메르세데스-벤츠(MERCEDES-BENZ) 등 12개 완성차 브랜드, 친환경차 8개사, 이륜

차 3개사 등 총 23개사가 참여한다. 특히, 4년 만에 서울모빌리티쇼에 복귀한 쌍용

은 정통 전기 SUV 모델 토레스 EVX를 세계 최초로 공개할 계획이며, 기아에서는 

대형 전기 SUV EV9 실제차량을 선보인다. 이외에도 수입차 브랜드 또한 다양한 신

차를 출시할 예정이다.

오토 파츠(Auto Parts) 부분에서는 글로벌 부품 공급 및 정비 서비스 에이씨델코

(ACDelco) 등 19개사가 참가한다. 

소프트웨어(Software) 부문은 자율주행, 융합기술, 인큐베이팅으로 분류하였으며,  

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현대모비스, 오토엘 등 4개사가 참가하고, 융합기술 분야 4개

사, 모빌리티 인큐베이팅(Mobility Incubating) 분야 등 총 17개사가 부스를 꾸린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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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서비스(Service) 부문에는 플랫폼, 모빌리티 케어, 모빌리티 라이프로 분

류하였으며, 플랫폼에는 차봇 모빌리티, 케타버스, 인벤티스 등 9개사, 모빌리티 케

어(Mobility care) 분야 4개사, 모빌리티 라이프(Mobility Life) 분야 12개사가 참가하

여 모빌리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.

2023서울모빌리티쇼 주요 참가 기업

구분 주요 기업 계

Hardware

New Mobility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, 브이디알, SK텔레콤, 파이버프로 등  9개사

Auto Makers

(완성차) 기아, 르노코리아, 비엠더블유(BMW), 메르세데스-벤츠
(MERCEDES-BENZ), 미니(MINI), 알파모터(ALPHA MOTOR), 이네오스 
그레나디어(차봇모터스), 제네시스, 테슬라(TESLA), 포르쉐(PORSCHE), 
현대자동차, 쌍용
(친환경차) 대창모터스, 아이레온, 이브이케이엠씨 등
(이륜차) 디앤에이모터스, 블루샤크, 젠스테이션

 23개사

Auto Parts 대원강업, 에이씨델코, 현대케피코, 효성전기 등  19개사

Software

자율주행 디바인테크놀로지, 오토엘, 에스오에스랩, 현대모비스   4개사

융합기술 딥인사이트, 에티포스, 세화오토넷(걱정마화재), 진  4개사

Mobility
Incubating

미국곡물협회, 아주자동차대학교, 한국과학기술원(KAIST), 한국산업기술
시험원, 한국자동차연구원,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, 한국전자기술연구
원,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

 17개사

Service

플랫폼 마이크로스페이스, 인벤티스, 차봇 모빌리티, 케타버스 등  9개사

Mobility Care 블루모티브 아시아, 액티온, 인포카, 자동차와 사람, 쿠션  4개사

Mobility Life 골든벨, 복정제형, 케이에이치티오, 후니팟, 현대캐피탈 등  12개사

전 세계 10개국 160여 개 업체 

    ※ 2023.03.16(목) 기준 잠정 수치, 가나다순

② 미래첨단기술로 모빌리티 산업 청사진 제시

조직위는 전시기간 중 기술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, 미래  

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컨퍼런스와 포럼을 개최한다. 

먼저, 4월 4일(화)에는 미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략을 협의하기 위한 

'2023 디스플레이-모빌리티 데이'를 개최하며, 6일(목)에는 UAM 및 AAM의 발전을 

위한 'UAM·AAM컨퍼런스'와 한국지능형교통체계(ITS)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전

략 세미나를 개최한다. 이어 7일(금)에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방법 마련

을 위한 '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심포지움' 등을 추진한다.

또한 조직위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항공 모빌리티 특별관을 구

성한다. 특별관에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비롯한 총 5개 기업이 참여해 UAM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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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V(개인형 항공기), 고정밀 GPS 단말기 등 다양한 항공 모빌리티 콘텐츠를 소개

할 예정이다. 

③ 모빌리티 산업 견인 및 B2B 지원 강화

조직위가 2021년 처음 시작한 서울모빌리티어워드(Seoul Mobility Award)도 참가대

상과 범위를 넓혀 진행된다. 올해는 ▲Mobility Hardware(승·상용차, UAM, 퍼스널

모빌리티 등), ▲Mobility Software(MaaS, SaaS 등 모빌리티 무형 서비스 등), ▲

Mobility Tech(부품, 액세서리 등 제품의 신기술)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예선을 

거쳐 전시 기간 내 최종 결선 PT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. 

이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(KAIST)과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며, 국내 모빌리티 

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존(Mobility 

incubating)도 운영할 계획이다.

④ 시승 행사 및 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다이나믹한 모빌리티 체험

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도 전시회 기간 동안 만나볼 수 있다. 전시장 내

부에서는 참관객이 전기바이크, 전기자전거 등을 타볼 수 있는 ‘이모빌리티

(E-Mobility) 시승회’와 교통안전체험행사를 진행한다. 또한 외부 별도 공간에서는 

르노코리아, 메르세데스-벤츠, 제네시스 등의 완성차 브랜드가 참여하는 모빌리티 

체험 시승장을 운영할 계획이다.

또한 조직위는 오프라인 중심의 전시회를 온라인 가상 공간까지 확장해 많은 관람

객이 언제 어디서나 전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. 서울모빌리티쇼 메타

버스를 통해 3D 가상공간에서도 실제 전시장에 있는 것처럼 각종 신차와 모빌리티 

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, 추후 공개될 전용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. 

더불어 조직위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콜라보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시도한다. 먼저 

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(TikTok)과 협업하여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

통해 서울모빌리티쇼 현장의 다채로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계획이다. 모빌리

티 플랫폼 우티(UT)와는 서울모빌리티쇼 티켓 구매 고객 대상 할인쿠폰을 증정하여 

모빌리티 호출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.

한편, 서울모빌리티쇼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(OICA)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국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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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회로 1995년 시작되어 2년마다 개최되며, 2021년에는 미래차와 로봇, MaaS 등 새

로운 모빌리티 분야의 확장을 고려해 2021년부터 행사 명칭을 ‘서울모터쇼’에서 ‘서

울모빌리티쇼’로 변경한 바 있다.

* 별첨자료 1 : 16일 오전 2023서울모빌리티쇼 기자간담회가 서울 서초구 자

동차회관 B1F 그랜저볼룸에서 열렸다. 개회사를 하고 있는 강남훈 서울모빌

리티쇼조직위원회 위원장.

* 별첨자료 2 : 16일 오전 2023서울모빌리티쇼 기자간담회가 서울 서초구 자

동차회관 B1F 그랜저볼룸에서 열렸다. 개회사를 하고 있는 강남훈 서울모빌

리티쇼조직위원회 위원장.



- 6 -

* 별첨자료 3 : 16일 오전 2023서울모빌리티쇼 기자간담회가 서울 서초구 자

동차회관 B1F 그랜저볼룸에서 열렸다. 서장석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사

무총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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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별첨자료 4 : 16일 오전 2023서울모빌리티쇼 기자간담회가 서울 서초구 자

동차회관 B1F 그랜저볼룸에서 열렸다. 서장석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사

무총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.

* 별첨자료 5 : 2023서울모빌리티쇼 기자간담회 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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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별첨자료 6 : 2023서울모빌리티쇼 기자간담회 Q&A 세션. 좌측부터 고문수 

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부위원장, 정윤영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부

위원장, 강남훈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위원장, 서장석 서울모빌리티쇼조

직위원회 사무총장, 최기성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사무국장


